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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인 김경란

과 김상민 전 의

원이 이혼 후 새 

삶을 다짐했다. 

김경란은 지

난 24일 자신의 

SNS에“그동안 

부족한 저에게 

관심 가져주셨던 

많은 분들께 죄

송하다는 말씀을 

먼저 드립니다.”

며“이제 아팠던 지난 시간을 딛고 열심히 살아가

는 것이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

각합니다. 지켜봐주시면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찾

아뵙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 

김상민 전 의원도 김경란 보다 먼저 지난 11일 자

신의 페이스북에 근황을 전했다.

김 전 의원은“이번 지방선거에 관한 저의 거취에 

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간단히 요즘 소식

을 전한다.”면서“저는 수원시장 및 기타 지방선거

에 출마하지 않는다.”고 밝혔었다.

김경란과 김상민은 2015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.  

두 사람의 이혼사유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

김경란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“두 사람 사이에 성

격 차이”라고 이혼 사유를 전했다.

김경란 “아팠던 시간 딛고 
열심히 살 것” 

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스태프가 최근 일본 공

연에서 과도하게 몸수색을 했다는 성추행 추문에 휩

싸였다. 

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방탄소년단의 해

외 공연에서 한국팬들이 스태프들에게 부당한 대우

를 받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.

이들은 현지 스태프들이 한국 관객을 대상으로 과

도하게 소지품 검사와 몸수색을 하는 등 인권을 침

해했으며, 공연 중 촬영을 시도하려는 관람객을 제

재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. 

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지난 

24일 공식 팬카페에“공연장에서 발생한 사안의 사

실 여부와 관계없이, 팬분들께 불편한 상황이 발생

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.”라는 글

을 올렸다. 

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

요코하마 아레나와 23일부터 24일까지 오사카성 

JTBC 금토드라마‘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’를 통

해 대세로 떠오른 배우 정해인(사진)이 자신을 향해 

붙는 수식어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.

정해인은 지난 26일 여의도 서울 63컨벤션 센터에

서 열린 JTBC 금토 미니시리즈‘밥 잘 사주는 예쁜 

누나’(극본 김은, 연출 안판석, 이하‘예쁜누나’) 기

자간담회에서‘국민 연하남’,‘대세’등의 화려한 수

식어가 붙는 것에 대해 정해인은“정말 진심으로 감

‘방탄소년단 스태프가 성추행’ 논란

정해인 “’대세’ 수식어, 두렵고 부담” 

홀에서 일본 공식 팬미팅을 열었다. 

소속사의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그룹 방탄소년단의 

새 앨범 LOVE YOURSELF 轉‘Tear’는 예약 판매

를 시작한  지난 18일부터 24일 현재 한국 내 선주

문량이 144만 9287장을 돌파했다. 이는 방탄소년단 

앨범 사상 최다 선주문 수량으로 지난해 9월 발매

한 미니앨범 LOVE YOURSELF 承‘Her’의 선주문

량인 105만 장보다 동기간 대비 40만 장 가까이 증

가한 수치다.

방탄소년단은 미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

아마존을 통해서도 해외 예약 판매를 시작, 예약 판

매 실시 하루 만에 CDs & Vinyl 부문 베스트 셀러 1

위에 오른 바 있다.

방탄소년단은 5월 18일 세 번째 정규앨범 LOVE 

YOURSELF 轉‘Tear’를 발매하는 가운데 5월 20

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‘2018 빌보드 뮤

직 어워드’에서 새 앨범의 컴백 무대를 전 세계 최초

로 선보인다.

사하다.”며“지금까지 연기를 한두 달 이상 쉬어

본 적이 없다. 묵묵히 연기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

히, 차분히 하려고 애쓰고 있다. 지금 드라마를 

잘 봐 주셔서‘대세’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

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스럽다. 심각할 정도

로,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그 수식어가 두렵다.”

고 말했다.

데뷔 6년차인 정해인은 전작 tvN‘슬기로운 감

빵생활’에서 까칠한 군인을 연기한데 이어‘예

쁜누나’에서‘여심’을 흔드는 사랑스러운 남자

로 연기 변신하며 대세남으로 부상했다. 

정해인은‘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’촬영과 관련

해“애정신이 촬영 초반에 많았는데, 당시에는 아직 

(손예진과) 친분이 두텁지 않아서 어색함이 많았다. 

그런데 그 어색함이 오히려 극중에서‘동생과 누나’

나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 이득이 되었던 것 같다.”

며“현재는 호흡도 좋고,사이도 너무 좋아서 즉흥연

기도 척척 호흡이 맞을 정도로 재밌게 촬영하고 있

다. 남은 촬영에 집중해 시청자 성원에 보답하겠다.”

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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